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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과 이주의 경계에서: 한국 임시 체류 외국인의 비자 런 (visa run)
At the Boundary of Travel and Migration: 

The Visa Run Experience of Temporary Sojourners in Korea

이다은

이 연구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비자런 (visa run)을 중심적으로 살펴본다. 비자런이란 체류 기
간 연장을 목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국경을 넘었다가 재입국하면서 비자를 갱신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 연구는 특히 ‘무비자 90일’ 체류자격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비자런으로 삶을 이어가는 외국인들의 
임시적인 라이프스타일과 정기적으로 국경을 넘는 이동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비자런을 통해 한국
에 머무는 사람들은 디지털 노마드부터 프리랜서, 워킹홀리데이 메이커에 이어 초국적 K-pop 팬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외국인이 무비자와 비자런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은 불법인가, 합법인가? 비자런으로 한국에 체
류하는 이들은 여행자인가, 이주자인가? 비자 자격에 얽매이지 않는 초국적 이동과 함께 불법과 합법
의 회색지대를 우회하는 모바일한 개인들의 등장은 한국 사회의 기존 외국인과 이주, 그리고 비자 정
책 등에 새로운 시각의 도입을 촉구한다. 즉, 인구 위기 담론의 프레임 속에서 주로 노동력 확보나 정
착 인구의 확대(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위한 방법으로 모색되어온 한국사회의 이주에 대한 접근
이 좀 더 다양한 삶을 담아낼 수 있도록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비자런을 하는 외국인은 어떠한 배경 속
에서 모바일한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하거나 떠밀려왔는가? 이들은 어떤 전략으로 비자제도의 허점을 우
회하는가? 이들의 특수한 하이퍼 모바일 라이프스타일을 가능케 하는 한국의 비자와 산업 시스템은 어
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둘째, 정기적으로 국경을 넘는 이들의 모빌리티 리듬과 패턴은 어떠한 새로운 
양태의 라이프스타일을 만드는가? 이들의 하이퍼 모빌리티 감각과 장소 감각은 어떠한가? 마지막으로, 
비자러너(visa runner)들의 한국 내외부로의 반복되는 국경 넘기와 이를 통해 이어지는 삶 속에서 우
리는 어떤 아시아 지역 내 모빌리티, 네트워크, 장소적 함의를 상상해 낼 수 있을까?

2024년 법무부는 일부 한정된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시범 발급하
기로 하였다. 이는 국가가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으로 나눠지던 기존 한국의 외국인에 대
한 구분과는 결이 다른 이주에 대한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 다양화되고 있는 외국인의 한국 방문, 체류 경험을 드러내고, 이주 혹은 관광이라는 접근을 넘
는 새로운 접근법을 상상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한류 컨텐츠 등의 영향으로 ‘살아볼 만한 나라’, ‘경험
하고 싶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의 위치에 대한 고민 또한 함께 해보자 한다.

이다은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이주센터 방문연구원으로, 현재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비교아
시아학 프로그램에서 박사 수료 후, 한국에서 “Temporary Sojourners in Korea”라는 박사논문 주
제로 현지 조사 중이다. 아시아 청년들의 이동과 초국적 연대 정치에 관심이 많고, 이를 모빌리티 패
러다임을 중심으로 풀어보려고 노력한다.

Date & Time: May 7, 2024. 12:00-13:00
Place: SNUAC Asia Square (3rd Floor) 


